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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의 날, “청년으로부터”
- 국무조정실, 2026년 ‘청년의 날’(9.19)을 맞아 9월 4일부터 전국 6개 거점

(광주‧천안‧수원‧대구‧강릉‧서울)에서 ‘찾아가는 청년의 날’ 사전 팝업 행사 진행
- 9월 6일까지 ‘2026 청년의 날 기념식’(9.19) 참석 청년 모집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2026년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9일(토)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에 앞서 사전 붐업을 위해 청년들의 생활권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팝업 행사인 ‘찾아가는 청년의 날’을 9월 4일(금)

부터 진행한다.

 ㅇ「청년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시작된 ‘청년의 날’은 9월 세 번째 

토요일로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는 ‘청년의 날’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본 기념식(9.19)에 

앞서 청년과 함께하는 사전 팝업 행사를 기획해 선보인다.

□ 이번 ‘찾아가는 청년의 날’은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팝업 트럭이 전국 6개 권역별 주요 청년 밀집 지역을 순회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사할 예정이다.

날짜 시간 권역 장소
‘26.9.4.(금) 11:00~16:00 전라 광주 전남대학교
‘26.9.5.(토) 13:00~18:00 충청 천안 신부문화공원
‘26.9.6.(일) 14:00~19:00 경기 수원 화성행궁광장
‘26.9.11.(금) 10:00~15:00 경상 대구 동성로
‘26.9.12.(토) 11:00~16:00 강원 강릉 안목해맞이공원 광장
‘26.9.13.(일) 11:00~16:00 서울 서울역 광장

 ㅇ 동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청년 자유게시판’이 

운영되고, 외부 부스에서는 청년 삶에 유용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보는 

‘온통청년’ 플랫폼 가입 이벤트, 인생네컷 부스, 포토월, 이동형 서재 

등 청년 맞춤형 체험 공간이 구성된다.



 ㅇ 또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야외 오픈마이크 

‘청년이 말한다’ 무대와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청년 대나무숲’ 부스도 마련한다.

 ㅇ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유명 크리에이터*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 △도티(9.5 천안, 9.6 수원, 9.12 강릉), △새니(9.4 광주, 9.13 서울), △동디(9.11 대구)

□ 한편,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은 오는 9월 19일(토)에 청와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기념식에 함께할 청년 참석자를 9월 6일(일)까지 모집 중이다.

 ㅇ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6 

청년의 날 공식 홈페이지(www.2030fair.co.kr) 및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 

등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청년의 날 사전 행사는 청년들의 삶의 현장

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참여형 행사로 준비했다”라며, “전국 

거점에서 열리는 사전 팝업 행사와 9월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 청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026 청년의 날」 포스터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호석 (044-200-6332)

청년정책소통팀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044-200-6335)



붙임  2026 청년의 날 포스터


